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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론

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보존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환

경 친화적 정책이 수립․시행되고 있으며, 이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으로 양식용 친환경 배

합사료, LED집어등, 생분해성 어구의 개발 및 보급 등이 친환경 수산정책을 뒷받침하는 수산 기술

개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. 

특히 어구의 해양 투기․유실과 그로 인한 유령어획 증가와 해양 저층환경 훼손은 우리나라뿐만 

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및 생물자원 보존에 중요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(Ayaz et al., 

2006; Revill et al., 2003; 박 등 2007). 어구의 유실과 해양투기가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

는 이유는 해양생물자원과 해양환경이 지니고 있는 이른바 공유성의 특징에 기인된다. 환언하면, 해

양환경과 해양생물자원의 관리는 공적 역에 속해있는 반면 수산자원 이용은 사적 역에 놓여있기 

때문이다.

이와 같은 중요하고도 심각한 어구 해양 유실 및 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수산과원은 2002

년 생분해성 어구의 개발에 착수하여 2006년에 완료하 다. 2007년부터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을 위

하여 생분해성 대게자망어구 가격과 나일론 대게자망어구 가격의 차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

동해안 울진지역 대게어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,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․확대

를 위해 경제성 분석이 요청되었다.

따라서 본 연구는 생분해성 대게 자망 시범사업이 이루어진 울진지역 대게 자망어업을 대상으로 

비용․편익을 통한 경제성 분석을 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. 또한 생분해성 어구의 개

발 배경 및 어구 사용실태와 비용․편익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·확

대를 위한 정책함의를 도출하고자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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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료 및 방법

비용․편익 분석을 위해 생분해성 대게 자망의 사용량과 일반 나일론 자망의 사용량을 설문조사

를 통해 조사하 다. 생분해성 대게 자망의 전체 사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60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

조사하여 생분해성 자망과 나일론 자망의 사용량을 척당으로 산정 후 시범사업 대상어선 124척에 대

한 전체사용량을 추정하 다. 전체 생분해성 대게 자망 사용량은 30,628폭, 나일론 대게 자망은 

17,484폭으로 추정되었다.

할인율과 분석기간은 생분해성 자망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

무위험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10년 만기 국공채 2000~2007년 평균치인 5.6%를 적용하 으며, 

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 다.

어장정화에 따른 폐그물 인양·처리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2000~2005년까지 울진군 해양폐기물 처리

사업의 수거량과 사업비용 및 동해지역 폐어구 분포량 조사 자료를 이용하 으며, 자망 1kg당 인

양/처리비용은 2,638.3원으로 추정되었다. 이는 생분해성 대게 자망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으로 

산정할 수 있다. 비용은 연구 개발을 위한 총 사업비 860,732천원을 비용으로 산정하 으며, 생분해

성 대게 자망의 사용 기간에 나일론 어구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나일론 어구의 사용에 따른 침체

어망 인양·처리 비용이 비용으로 산정된다.

자망 분실율은 『2006년 생분해성 자망․통발 어구자재 개발 연구, 국립수산과학원』에 언급된 

5%와 자체 조사를 통해 얻은 10%  분실률을 적용하여 분실량을 산정하 다.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

분석을 위해 생분해성 대게 자망 보급이 매년 5%씩 증가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생분해성 대게 자

망의 100%보급이 이루어지고, 자망의 사용량과 폐어구 kg당 수거/처리 비용이 매년 일정하며, 생분

해성 대게 자망은 21개월 이후 분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3년 차부터 편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 다.

실질적인 비용․편익분석을 위하여 순현재가치법(N PV), 편익비용 비율(BCR), 내부수익률(IRR)을 

통해 경제성을 도출하 다. N PV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하는 연차별 편익 및 비용을 기준

시점으로 현재가치화 한 후 현재가치화한 편익의 합에서 비용의 합을 뺀 개념이다. 현재 가치화된 

편익(PB)이 비용(PC)보다 클 경우(N PV＞0) 경제성이 있음을 의미한다. BCR은 편익비용 비율

(BCR)을 통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. 여기서 현재가치에 따른 편익비용 비율로 

BCR≥1인 경우 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. IRR은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

행된다고 할 때 그 사업에 기대되는 예상수익률로서 그 사업의 N PV를 『0』으로 만드는 어떤 할인

율을 의미한다. IRR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으면,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. 사업의 

경제적 타당성의 유무판단기준으로서 어느 한 기준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N PV, BCR, 

IRR 세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고려한 후 평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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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및 정책함의

1. 결과

분실율 5%와 10%에 대해 비용․편익분석 결과 N PV는 590,533,375 원과 1,996,153,871 원, BCR

는 1.923과 3.846, IRR은 10.59%와 19.36%로 모두 높은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

며,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해 생분해성 대게 자망의 완전 분해기간을 3년, 4년, 5년에 따라 민

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낮은 수치인 5%의 분실율에 분해기간이 5년일 경우, BCR은 1.816, 

IRR은 8.70%를 나타냈으며, 가장 높은 수치인 분실율 10%에 분해기간 2년일 경우 BCR 3.846, IRR 

19.36%로 나타남으로서 3가지 기준에서 생분해성 대게 자망의 경제성 분석은 N PV, BCR, IRR 모

두 높은 값이 나타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(Table 1).

분실율 구 분
완전분해기간

2년 3년 4년 5년

5%

NPV(원) 590,533,375 492,550,815 339,765,300 311,898,282

BCR 1.923 1.898 1.953 1.816

IRR(%) 10.59 9.56 8.70 7.96

10%

NPV(원) 1,996,153,871 1,800,188,751 1,614,615,721 1,438,883,685

BCR 3.846 3.778 3.707 3.631

IRR(%) 19.36 17.01 15.24 13.83

Table 1. Benefit․Cost Analysis of Biodegrabable Gill Net

또한, 생분해성 자망은 유실되더라도 바다에서 22개월 이후 분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단기간의 피

해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해양생태계에 긍정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

그리고 해양저서생태계의 회복으로 해양의 먹이사슬의 작용이 활발해지고 특히 소형갑각류, 패류, 

다모류 등은 대게에게 중요한 먹이자원이기 때문에 회복된 생태계를 통한 대게자원 증대효과를 기대

할 수 있다.

생태계의 회복으로 인한 자원증대 효과는 대게뿐만 아니라 다른 수산자원에도 향을 미치게 된

다. 특히, 소형어류나 갑각류 등 수산자원의 증가는 어민들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, 이를 

통한 편익은 정량하기 어렵지만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분해성 어구사용의 파급효과는 

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.



- 45 -

2. 정책함의

생분해성 자망어구의 시범사업은 많지 않은 8억6천 여 만원의 개발비용을 투입함으로써 (i) 해저 

폐어구(예: 나일론어구)의 수거 및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, (ii) 중장기적으로 해저 환경 

및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다.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

로서 생분해 자망어구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율(즉, 편익/비용 비율

(BCR))과 내부수익률(IRR)을 계산한 결과 각각1.816~3.846와 7.96～19.36%로 나타났다.

본 연구의 결과는 생분해성 자망어구 개발과 보급이 높은 경제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

을 시사한다. 현재와 같이 나일론 어망의 단위 가격과 생분해성 자망의 단위 가격의 차이를 보전할 

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, 생분해성어구의 보급이 타 어업의  호응에도 긍정적 향을 미칠 수 

있고, 생분해성 어구의 전반적 보급·확대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.

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 등 국제수산기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권장하

고 있고(예: FAO 책임어업을 위한 시행규칙 등), 생분해성 어구개발은 새로운 환경친화적 기술이다. 

이러한 환경친화적 어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은 W TO/SCM상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

우리나라는 보조금협상의 결과에 따라 생분해성 어구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

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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